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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알음알이 놀음을 놓아버리는 앎에는‘내
가 안다’‘내가 본다’따위의 꼬리표가 붙어있질 않
습니다. 이런 앎은 꽤나 깊숙이 숨어있기 때문에 제
대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
으면 안 됩니다. 날카로운 눈으로 빈틈없이 지켜보
아야 하지요. 이와 같은 빈틈없는 지켜봄, 그것은 매
우 중요한 것입니다.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
길이니까요. 당신의 지혜는 그처럼 매우 숙달된 빈
틈없는 것이라야 합니다. 그러니 당신의 지혜가 빈
틈없고 숙달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. 그렇
지 않으면 내적 차원에서든 외적 차원에서든 사물의
진정한 본성에 대한 당신의 지혜는 그다지 분명한
것이 못되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. 겨우 초보단계의
빔(空)에 눌러앉아 꼬리표나 달면서 끄달리고 있다
보면 오온만 잔뜩 쌓게 되과 말 것입니다.이런 초보
단계의 빔은, 순수하고 단순한 의식 단계에서 바로
앎을 놓아 보내는 그 앎의 빔, 즉 진정한 빔과는 비
교도 할 수 없습니다. 진정한 빔에서의 알아차림이
지속되고 있는지 늘 확인하십시오. 한순간이라도 놓
쳤으면 바로 되찾도록 하십시오. 꼬리표나 의미에
끄달리지만 않으면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이 곧바로
멈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 그런 생각들
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
을 빈 것으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보
라는 뜻입니다.
마음이 사물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, 사물을 틀

지우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빔입니다. 마
음이 비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
다. 이런 비어있는 마음을 제대로 한번 알아차리면
그때부터 당신은 어떤 것에도 더이상 끄달리지 않게
될 것입니다.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집중해서 들
어가지 않으면 빔을 그저 어설프게나 알 뿐입니다.
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런 저런 망상에 끌려 비우는
공부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. 그러면 비우는 공부는
혼란 속에 있게 됩니다. 당신이 더 깊은 차원으로 수
관하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에 사로
잡혀 있는 것입니다. 그저 빔의 주변을 겉돌고 있을
뿐입니다. 더 깊은 차원의 빔으로 들어가려면 바로
당신 앞에 지금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그 현상에
서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철저히 밝혀낼 때까지 정
신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관해야 합니다. 마음이
이 단계에 이르면 의미나 꼬리표 따위에 끄달리기는
커녕 아예 거들떠보지도않게 됩니다. 
이런 차원의 빔을 바로 보게 되면 우리의 존재라

는 신체적 정신ㅈ거 현상들의 쌓임[正蘊]에는 더이
상 문제될 일도, 꼬리표를 달 것도 없게 됩니다. 그것
들이 제각기 뿔뿔이 흩어질 때가 되었다 해서 새삼
흥분할 것도 심란해할 것도 없습니다. 그렇게 되는
것이 본성대로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문제

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아픔을 겪는
것뿐이지요.
법은 바로 여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습니다. 단

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. 본다
해도 잘못 보기 때문에 그것에 끄달리면서 고통에
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. 마음챙김[正念]과 알아차
리는 통찰[正知]의 눈으로 사물을 관하게 되면 우리
를 괴롭힐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. 고통이나 죽음
을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. 설사 그것
을 두려워한들얻는게 무엇이겠습니까. 

신체적·정신적 현상을 움켜잡지 마세요

신체적 정신적 현상은 제 나름의 길을 가야 하는
것입니다. 제 나름대로 무상한 채, 제 나름대로 긴장
한 채, 제 나름대로 우리의 제어범위 밖에서 말입니
다.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 자꾸
만 손을 뻗쳐 움켜잡으려 들며, 그것들의 고통과 긴
장을 우리의 고통, 우리의 긴장이라고 우기려 드는
것입니까. 현상의 움켜쥠이 우리를 되풀이해서 괴롭
히는 것임을 매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바로

본다면,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놓아버리는 일뿐이며
한 가지 더 있다면 고통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가
는양을 지켜보는일일 것입니다. 
그러니 지금까지 말한 대로, 똑바로 알기 위해서

는 마음을 계속 관하도록 하십시오. 거기에다‘마
음’이라거나 그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 짓은 하지마
십시오. 그저 사물을 있는 그대로, 본연의 순연한 상
태대로 놓아두십시오. 그것으로 족합니다. 그 무엇
에도 의미부여나 꼬리표 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
다. 그것으로 모든 고통은 끝이 날 것입니다. 사물이
완전히 해체된다는 것은, 더이상 그 무엇을 일으킬
수 있는 어떤 싹도 붙어있지 않은, 바로 식계(識界)
라는 원점에서부터 해체되는 것을 뜻합니다. 이것은

더이상 어떤 류의 재생도 죽음도 있을 수 없는, 모든
것의 완전한끝을 의미합니다.
수행은 당신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. 사물을

올바르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만큼 마음챙김과 통
찰력이 발전한다면 그것은 날이 잘 선 도구를 수중
에 지닌 것과 같습니다. 자신의 마음을 예리하게 닦
는다면, 번뇌도 갈애도 집착도 계속 뿌리뽑혀나가
결국엔 깨끗이 청소가 될 것입니다. 당신은 지금까
지 해온 공부만큼 벌써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
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. 마음은 그 무엇도 걱정할
필요가 없고 그 어느 것에도 연루될 필요가 없습니
다.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십시오. 그러고는
마음이 그 자체를 놓아버릴 때까지 계속 놓아버리십

시오. 이렇게 한다면 어찌 법의 위대한 가치를 보지
못할수가 있겠습니까.
그러니 집착을 비우고 일체의‘나’의식도 비워서

마음이 분명하게 당신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, 그래
서 마음이 곧 법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. 아무쪼
록,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바로 법이 되도록, 그래서
매순간 순간마다 그 본연의 모습이 당신 앞에 소소
영영(昭昭瑩瑩)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
니다.

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법이 되도록 비우세요

마음이 일단 기본 수준의 빔(空)에 도달한 다음에
는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큰 도움을 줄
것입니다. 이는 마치 활력 강장제와도 같습니다. 왜
냐하면 몸이 아플 때는 고통이 우리를 넘보며 마음
을 어지럽히려 들지만 법문에 귀 기울이고 고통에
관심을 두지 않으면, 고통은 마음을 끌어들이지 못
하고 단순한 육체적 사안으로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
다. 법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음의 사실을 관해 보
십시오. ‘마음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다보니 고통 그
까짓 것이야 어찌되건 놓아버렸구나, 그랬더니 마음
이비게되는 구나…….’하고말입니다.
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

달았다면 마음은 집착을 놓아버리지 않을 수 없을
것입니다. 여기서 문제는 이제껏 한 번도 그 진리를
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이에 대해 숙달된 방법으로
성찰해 본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일단 진리
를 보게만 된다면 마음은 언제라도 환히 밝아질 준
비가 되어 있습니다. 분명한 앎은 마음을 즉각 환하
게 밝혀줍니다. 그러니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
오. 아직 지혜가 무르익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
이 최소한 기본 수준에서라도 중정함[中正性]과 빔
[空性]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
있도록 하십시오. 그러노라면 육체의 고통도 문젯거
리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 집
착하여매이지도않게 될것입니다.
그러니 고통에 대한 알아차림을 육신의 단순한 감

각 차원, 바로 거기에 묶어두십시오. 고통이 육신의
것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마음조차 고통에 휘말
려들게 하지는 마십시오. 마음까지 고통에 휘말려든
다면 번뇌가 켜켜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. 그러니 우
선 마음을 단속하고 번뇌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.
그리고 안으로 눈을 돌려 지각의 가장 깊숙한, 가장
내밀한 부분을 찾아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. 당신
은바깥의고통에휘둘릴필요가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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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·명상

사물의본성에대한지혜는

깊숙히숨어있으므로

날카로운눈으로빈틈없이

지켜보아야‘알아차림’숙달

빈마음제대로알아차리면

더이상끄달리지않지만

어설프게알면망상에끌려

비우는공부혼란에빠진다

사물을있는그대로놓아두세요

사물이완전히해체되면

재생도죽음도없는‘완전한끝’

이 글은 (사)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잎 시리즈
중 32편 <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>의
내용입니다.

<4> 깨달음에 이르는 길병상의당신에게감로수를드립니다
- 병석 명상법 -

‘내가 안다’꼬리표 붙지 않아야 진정한 앎
꼬리표에 끄달리지 않으면 이분법 멈춰

그림·성륜스님

대대한한불불교교조조계계종종 고고려려사사
인천시강화군내가면오상리 331-4

천일동안법화경일천번독송
한 가족 매일 축원 : 한 달 30,000

(전화/팩스접수가능)

■■■■ 기도 . 요양 하실 분 환영
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
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,
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
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

■■■■ 전화 032)932-3525  FAX : 032)934-3525

강 화
고 려 사
매주토요일철야정진

■■■■ 시 간 : 21 : 00 ~ 03:30 

■■■■ 내 용 : 법화경 전품 독송

■■■■ 동 참 금 :성의껏↽가입시 필요자료
·사찰등록증
·각 전각의건축(증,개축)년도 면적
보험사현장실사후보험가입함

사사찰찰화화재재보보험험
서일석(圓明) 합장

010-7344-1881
서울 중구 초동 21-9 
동부화재빌딩 1704

사찰화재보험
전문가와
상담하세요

※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.


